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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and intention to stay.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73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The study data were u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20.0 Results�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as 3.30±0.50, and 
the highest ranked item in the survey was ʻI am satisfi ed with my relationships with patients’ 
3.72±0.73.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 cant diff erences 
in age, marriage, education, career, current work experience, position, and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The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 erence in age and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The intention to st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 cant diff erences in age, marriage, education, career, current work 
experience, number of dentists, number of dental hygienists, and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The factors aff ecting turnover intention were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income, co�worker 
relation and professional time, while those aff ecting intention to stay were overall professional 
satisfaction, co�worker relation,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professional time, incom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patient relations and current work experience. Conclusions� Job satisfaction 
factors that had a common eff 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intention to stay were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income, co�worker relation and professional time. To reduce turnover and 
encourage longevity, adequate pay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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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매년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

관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증가시켰다. 1965년 치위생과 제도 도입 이후 
2017년도 기준으로 입학정원은 5,055명[1]인 반면 1922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설립 이후 2017년 기준으로 
입학정원은 750명[2]으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비는 6.7:1을 나타내고 있다. 입
학정원으로만 본다면 치과위생사의 수는 충분하지만 계속되는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인
력 부족 현상이 치과의료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인력 현황을 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는 29,030명이며 
치과의사는 21,214명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비는 1.3:1을 나타내고 있으며[3] 이는 입학정원기준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수가 1/5가량 줄어든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윤[4]의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 1명
당 2-3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있어야 양질의 치과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4년 ‘보건 의료 국
가 면허의 활용실태 및 고용구조 분석’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3.9년으로 방사선사 6.5년, 간
호사 5.9년, 영양사 5.0년, 물리치료사 4.1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5]. 한과 조[6]의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의 
근속연수는 3-5년 미만인 경우가 12.1%로 조사되었으며 짧은 근속연수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높은 이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임상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실태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 중 69.1%가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49.7%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7]. 배와 김[8]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직경험은 응답자 중 45.8%로 나타났으며 시·도, 광
역시 순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또한 기혼자의 60%가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환경이 이
직 사유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직은 실제로 이직을 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직의도로 대
체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과 이[9]가 보고한 이직경험, 이직 사유 등 이직의도에 관련된 문헌고찰에 따
르면 이직의도는 연령, 급여, 근무기관, 결혼, 학력, 총근무년수, 현근무지 근무기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직무
만족, 조직몰입, 직무환경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속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양[10]의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장기근속한 치과위생사들의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육아와 직장의 병행이 가능함’, ‘업무 만족’, ‘개인의 발전과 병원의 발전과 일치함’, ‘직업적 사명감’, ‘개인의 특
성’ 등을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요소로 제시하였다. 김 등[11]은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이직경험 여부, 직
무만족 중 자율성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연령, 종교 유형, 이직
경험, 자율성이 장기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근속의사는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며 이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12].

이직과 근속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8,11]. 그러나 기존의 치
과위생사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대부분 보건의료인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구거나 외국측정도구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13]. 임과 박[14]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Shugars 등[15]의 치과의사 만족조사
(Dentist Satisfaction Survey: DSS)를 번역 수정하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직업적 시간, 치과위생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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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관련된 실무관리, 치과위생사의 진료활동을 의미하는 진료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와 근속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근속
의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치과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11일부터 2019년 5월 15일

까지 설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네이버 폼 양식을 통한 
온라인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특성상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메
일 1개당 1개의 응답만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직무만족과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 크기는 
G*power 3.1에 의거 양측검정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5, 회귀분석에서의 중간 효과 크기인 0.15, 임의 
예측변수 14개(일반적 특성,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최소 표본의 크기가 194명
으로 나타났다. 최종 표본 수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8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7
부를 제외한 27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00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NSUIRB-201903-003)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11문항으로 개인 특성으로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근무관련 특성으로 근무기관형태, 

총 근무경력, 현 직장근무경력, 직위, 치과의사 수, 치과위생사 수, 이직관련 특성으로 이직경험 및 이직횟수, 
향후 이직예정시기로 구성하였다.

2) 직무만족
Shugars 등[15]이 개발한 척도를 임과 박[14]이 치과위생사에게 맞게 번역·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전반적 만족 6문항, 치과위생사의 소득을 나타내는 소득 
3문항, 환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을 나타내는 환자 관계 3문항,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에 필요한 시
간을 나타내는 직업적 시간 4문항, 여가 활동을 위해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 시간 2문항, 
치과위생사의 실무와 관련된 실무관리 2문항, 치과위생사의 진료 활동을 의미하는 진료 활동 2문항, 치과위
생사들과 근무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료 관계 2문항으로 8개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요인별로 0.675~0.918로 나타났다.

3)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Lowler[16]가 사용한 척도를 최 등[17]이 치과위생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8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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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속의사
근속의사는 양 등[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직적합성 6문항, 대인관계 4문항, 직업적 정체성 3문항, 

직업 연계성 4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속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824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20.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

의성 검정은 0.05로 하였으며 정규성 평가하기 위한 첨도는 절대값이 4를 넘지 않고 왜도는 절대값이 2을 넘
지 않는 경우에 정규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 수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요인별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근속의사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직의도,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수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3.30±0.50 이었다. 요인별에서는 환자관계가 3.70±0.6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은 2.87±0.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는 ‘나는 환자와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문항이 
3.72±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의 소득은 다른 직군들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다’라는 문항이 
2.72±0.97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는 <Table 2>와 같다. 직무만족은 연령(p<0.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20-29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p<0.001)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기혼자의 직무만족이 더 높았다. 최종학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문학사에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1-4년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 직장근무경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2년 미만이 제
일 낮게 나타났다. 직위(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수석(책임)치과위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직예정시기(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예정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연령(p=0.02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20-2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
후 이직예정시기(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예정에 없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속의사는 연령(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20-29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
혼여부(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최종학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
과 석사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결과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직장근무경력(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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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위(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수석(책임)위생사일 때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 수(p=0.04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치과위생사 수(p=0.03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1명일 때 근속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직예정시기(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예정에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근속의사의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와 음

의 상관관계, 근속의사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근속의사와 음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

Table 1. Job satisfaction factors
Sub-factors Item Mean±SD
Co-worker  relation The work performance of my co-worker is outstanding. 3.65±0.84

The office co-worker works well together. 3.70±0.86
Subtotal 3.68±0.76

Income The income that I receive from my practice is satisfactory for my needs. 3.00±1.00
I am very pleased with my income compared to other dental hygienist. 2.87±0.98
My income compares favorably to that of other professionals. 2.72±0.97
Subtotal 2.87±0.85

Professional time I have enough time to improve my clinical skills. 3.13±0.87
I have been able to incorporate into my practice the technological changes. 3.62±0.72
I have enough time to devote to my patient‘s dental need. 3.25±0.91
Subtotal 3.22±0.64

Delivery of care I am skilled at dealing with my patients' dental problems. 2.86±1.06
I am able to practice dentistry the way I want to. 3.67±0.86
I am extremely pleased with the technical quality of my work. 3.55±0.85
Subtotal 3.46±0.81

Patient relations I  am satisfied with my relationships with patients. 3.72±0.73
The quality of interpersonal care I provide is very high. 3.68±0.81
I enjoy helping patients. 3.71±0.84
Subtotal 3.70±0.67

Practice management I manage the business aspects of my job quite well. 3.54±0.87
I enjoy the business side of my practice. 3.37±0.94
Subtotal 3.61±0.77

Personal time I have enough time available for my personal life. 2.84±1.10
I have plenty of time to spare time for leisure. 2.89±1.09
Subtotal 2.87±1.06

Overall professional satisfaction I feel quite proud to be a dental hygienist. 3.43±0.88
Dental hygienist fulfills my earliest career aspirations. 3.06±0.98
Dental hygienist fulfills my current career aspirations. 3.16±0.92
If my child were interested in dental hygiene, I would encourage him
/her to pursue a dental career.

3.15±1.02

Dental hygienist is the place where I can make my best contribution. 3.37±0.87
Overall, I am extremely satisfied with my career. 3.41±0.88
Subtotal 3.26±0.78

Total 3.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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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intention to stay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Job 
satisfaction

t or F
(p*)

Turnover 
intention

t or F
(p*)

Intention to 
stay

t or F
(p*)

Age (yrs) 20-29 124 3.14±0.46a 12.650
(＜0.001)

3.37±0.86b 3.910
(0.021)

3.08±0.42a 7.133
(0.001)30-39 110 3.46±0.52b 3.12±0.95ab 3.29±0.52b

≥40 39 3.40±0.44b 2.97±0.94a 3.32±0.44b

Marriage Unmarried 154 3.22±0.48 -2.930
(0.004)

3.31±0.93 2.030
(0.430)

3.11±0.45 -0.300
(0.003)Married 113 3.41±0.52 3.09±0.89 3.30±0.49

Education Junior college graduate 167 3.21±0.48a 8.625
(＜0.001)

3.29±0.90 2.756
(0.650)

3.10±0.45a 13.720
(＜0.001)University graduate 74 3.45±0.49b 3.21±0.88 3.25±0.45a

Over graduate school graduate 32 3.49±0.50b 2.87±1.02 3.55±0.48b

Workplace Dental clinic 2,341 3.29±0.51 -0.961
(0.518)

3.21±0.92 0.312
(0.869)

3.17±0.47 -1.659
(0.602)Over dental hospital 39 3.37±0.44 3.17±0.94 3.31±0.50

Career (yrs) 1-4 80 3.12±0.46a 10.883
(＜0.001)

3.37±0.95 2.674
(0.071)

3.05±0.43a 8.864
(＜0.001)5-9 94 3.30±0.51b 3.24±0.86 3.16±4.35a

≥10 99 3.47±0.48b 3.06±0.96 3.34±0.51b

Current work 
experience (yrs)

＜2 124 3.18±0.47a 8.379
(＜0.001)

3.26±0.97 1.613
(0.201)

3.07±0.46a 9.272
(＜0.001)2-4 79 3.38±0.50b 3.29±0.90 3.23±0.46ab

≥5 70 3.45±0.52b 3.05±0.84 3.37±0.47b

Position General dental hygienist 138 3.23±0.51a 8.327
(＜0.001)

3.30±0.89 1.285
(0.278)

3.12±0.45a 6.320
(0.002)Team leader dental hygienist 46 3.22±0.45a 3.22±0.95 3.13±0.45a

Chief dental hygienist 89 3.48±0.47b 3.09±0.95 3.33±0.50b

Number of 
dentists

1 128 3.25±0.53 1.483
(0.229)

3.19±0.91 0.660
(0.517)

3.13±0.48 3.223
(0.041)2-4 117 3.35±0.48 3.27±0.92 3.21±0.46

＞4 28 3.38±0.48 3.07±0.93 3.37±0.49
Number of 
dental hygienists

1 17 3.32±0.35 0.925
(0.398)

3.29±1.04 0.510
(0.950)

2.92±0.50a 3.420
(0.034)2-4 124 3.35±0.58 3.21±0.9 3.19±0.48b

＞4 132 3.27±0.43 3.21±0.92 3.23±0.46b

Number of turns 
(time)

0 56 3.30±0.53 0.056
(0.946)

3.15±0.80 0.234
(0.792)

3.24±0.48 0.426
(0.654)1 46 3.29±0.50 3.28±0.99 3.17±0.50

≥2 171 3.31±0.50 3.22±9.37 3.10±0.48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month)

None 193 3.41±0.48b 11.602
(＜0.001)

2.89±0.78a 46.322
(＜0.001)

3.31±0.43b 18.316
(＜0.001)＜ 6 24 3.00±0.43a 4.38±0.47c 2.86±0.38ab

6-12 46 3.03±0.44ab 3.93±0.73bc 2.86±0.47ab

＞12 10 3.25±0.55ab 3.50±0.86b 3.16±0.44a

*by t-test or one-way ANOVA
a,b,c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3.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intention to stay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K
A 1
B 0.849** 1
C 0.658** 0.527** 1
D 0.628** 0.440** 0.228** 1
E 0.690** 0.451** 0.311** 0.342** 1
F 0.491** 0.299** 0.326** 0.855** 0.366** 1
G 0.553** 0.376** 0.187** 0.545** 0.317** 0.059 1
H 0.541** 0.366** 0.194** 0.484** 0.279** 0.152** 0.414** 1
I 0.371** 0.211** 0.231** 0.137** 0.280** 0.084** 0.114** 0.013** 1
J -0.516** -0.419** -0.492** -0.266** -0.332** -0.221** -0.205** -0.164** -0.362** 1
K 0.709** 0.635** 0.510** 0.413** 0.476** 0.249** 0.336** 0.312** 0.427** -0.592** 1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 Job satisfaction, B: Overall professional satisfaction, C: Income, D: Patient relations E: Professional time, F: Personal time, G: 
Delivery of care, H: Practice management, I: Co-worker relation, J: Turnover intention, K: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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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14로 자기 상관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0.801~0.889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다(F=60.586, p<0.001)<Table 4>. 치과위생사의 이직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이직예정시기(β=-0.414, p<0.001), 소득(β=-0.264, p<0.001), 동료관계 (t=-
0.187, p<0.001), 직업적 시간(β=-2.270, p=0.006)으로 나타났다. 이직예정시기를 고려하고 있을 때, 소득이 낮
을 때, 동료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직업적 시간이 적을 때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속의사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007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0.551~0.961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다(F=48.176, p<0.001)<Table 5>. 치과위생사의 근속의
사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전반적 만족(β=0.342, p<0.001), 동료관계(β=0.223, p<0.001), 이직예정시
기(β=0.155, p<0.001), 직업적 시간(β=0.147, p=0.002), 소득(β=0.142, p=0.003), 치과위생사 수(β=0.126, 
p=0.002), 환자관계(β=0.110, p=0.016), 현직장근무경력(β=-0.090, p=0.029)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이 높
을 때, 동료관계가 좋을 때, 이직예정시기가 없을 때, 직업적 시간이 많을 때, 소득이 높을 때, 치과위생사 수
가 4명 이상일 때, 환자관계가 좋을 때, 현직장근무경력이 2년 이상일 때 근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constants)  6.056 0.260 23.326 <0.001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month, None above =1)

-0.833 0.096 -0.414 -8.720 <0.001 0.867

Income -0.284 0.053 -0.264 -5.348 <0.001 0.801
Co-worker  relation -0.226 0.057 -0.187 -3.985 <0.001 0.889
Professional time -0.190 0.069 -0.132 -2.770 0.006 0.857
R=0.689, R2=0.475, adjusted R2=0.467, F=60.586, p<0.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cluded variables : Age (yrs), Marriage, Education, Workplace, Career (yrs), Current work experience (yrs), Position, Number of 
dentists, Number of dental hygienists, Number of turns (time), Overall professional satisfaction, Patient relations, Personal time, 
Delivery of care, Practice management

Table 5.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stay 
Characteristic B SE β t p* Tolerance
(constants) 1.002 0.148 6.773 <0.001
Overall professional satisfaction 0.208 0.032 0.342 6.446 <0.001 0.551
Co-worker  relation 0.140 0.026 0.223 5.343 <0.001 0.882
Schedule for future turnover 
(month, None above =1)

0.161 0.045 0.155 3.616 <0.001 0.842

Professional time 0.109 0.034 0.147 3.198 0.002 0.731
Income 0.079 0.027 0.142 2.952 0.003 0.665
Number of dental hygienists (4＞ above =1) 0.119 0.038 0.126 3.142 0.002 0.961
Patient relations 0.078 0.032 0.110 2.420 0.016 0.739
Current work experience (yrs, ＜2 above =1) -0.086 0.039 -0.090 -2.193 0.029 0.909
R=0.770, R2=0.593, adjusted R2=0.581, F=48.176, p<0.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cluded variables : Age (yrs), Marriage, Education, Workplace, Career (yrs), Position, Number of dentists, Number of turns 
(time), Personal time, Delivery of care, Pract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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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30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3.29점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직무만족은 소득이 2.87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윤 등[20]의 연구에서 보수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항목별 직
무만족은 ‘나는 환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의 소득은 다른 직군들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다’ 2.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현재 내가 받고있는 월급
에 만족한다’가 2.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소득이 다른 직군의 비
하여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실질적인 업무에 비례한 급여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평균 급여인상이 어렵다면 복지나 경력개발을 위한 기
회를 제공하여 소득부분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 30-39세일 때, 기혼일 때, 석사 이상일 때, 총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현 직장경력이 5년 이상일 때, 수석(책임)치과위생사일 때, 이직예정이 없을 때에 높게 나타났다. 
한 등[21]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
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력이 많아지게 되며 업무에 대한 숙련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능률이 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윤 등[22]의 연구에서는 기혼일 
때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울 수는 있
으나 결혼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직무의 집중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치과위
생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직의도는 20-29세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최 등[23]의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이 30세 이상보다 이직 의
사가 더 많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는 시기에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적응
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장에 적응이 어렵거나 다양한 근무환경과 복지제도 등의 불만으로 이직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근속의사는 40세 이상, 기혼, 석사 이상,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 현 직장근무경력 5년 이상, 수석(책임)치과
위생사, 치과의사 수 4명 이상일 때, 치과위생사 수 4명 이상일 때, 향후 이직예정시기 예정이 없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24]의 연구에서는 31세 이상, 기혼, 총근무경력 10년 이상, 현 근무경력 5년 이상에서 근속성향
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 등[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근속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이 높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석(책임)치
과위생사는 직무에서 직책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이는 연차가 많아질수록 자율성을 보
장받는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근속의사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김과 장[25]의 연구결과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실제의 감정과는 다른 감정표현을 하는 행위를 의미
하는 표면행위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면행위로 구분하였다. 동료에
게 느끼는 감정노동의 표면행위는 3.09점으로, 표면행위의 하위요인 중 감정숨김은 1.98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박 등[26]의 연구에서 힘이 되는 주변인의 다독임, 안정되고 지지적인 조직이 잔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많을수록 업무에 대한 스트레
스는 증가하겠지만 반면에 업무분담이나 조율 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성취감 등이 상승하여 조
직애착도가 높아진 것이 근속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많을수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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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사가 높은 것은 같은 직업군으로서의 동료가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나 공감 형성이 높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이에 치과의사와 상사와의 관계를 떠나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나 팀워크 향상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치과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 등[11]의 연구
에서는 장기근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직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년 이
상 근속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직에는 일의 강도나 근무환경 혹은 인간관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전 직장과 다른 현 직장에 대한 만족 요인이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직예정시기, 소득, 동료관계, 직업적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직
예정시기를 고려하고 있을 때, 소득이 낮을 때, 동료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직업적 시간이 적을 때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이[27]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요인 중 업무영역 만족도, 보수·승진영역 만족도, 
대인 관계영역 만족도 순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동료관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
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근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 만족, 동료관계, 이직예정시기, 직업적 시간, 소득, 치과위
생사 수, 환자관계, 현직장근무경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이 높을 때, 동료관계가 좋을 때, 이직예정시기
가 없을 때, 직업적 시간이 많을 때, 소득이 높을 때, 치과위생사 수가 4명 이상일 때, 환자관계가 좋을 때, 현
직장근무경력이 2년 이상일 때 근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과 이[28]의 연구
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배려행위가 높을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 경우 재직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특히, 치과위
생사의 수와 동료관계는 같은 직업군으로서 업무분담 및 업무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들이 각자 업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업무성과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직
업적 만족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치과위생사들의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근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의 인력공급 부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적
절한 급여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직의도와 근속의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는 이직예정시기, 직무만족 요인에
서는 소득, 동료관계, 직업적 시간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공과 권[29]의 연구에서도 직무
만족이 근속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신규 치과위생사의 채
용에 앞서 기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및 근속에 필요
한 다양한 지원이 있다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와 근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그 동안 직무만족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근속의사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여 차후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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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와 근속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과위생사의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73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수준은 3.30±0.50이었으며 나는 환자와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문항이 3.72±0.73

으로 가장 높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현 직장근무경력, 직위, 향후 이

직예정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령, 향후 이직예정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속의사는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현 직장근무경력, 치과의사 수, 

치과위생사 수, 향후 이직예정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이직예정시기, 소득, 동료관계, 직업적 시간이였으며 근속의사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은 전반적 만족, 동료관계, 이직예정시기, 직업적 시간, 소득, 치과위생사 수, 환자관계, 현직장근
무경력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이직의도와 근속의사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직예정기시기, 소득, 동료관계, 
직업적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낮추고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와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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